
교회 성장 

우리에게 닥친 또 하나의 폭풍은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.  

우리 연회에서만도 지난 10 년동안  예배 출석인원이 20% 감소되었
으며 등록 교인도 34%가 줄었다.   감리교단의 존속을 위협하는 이
러한 추세는 반드시 돌이켜져야만 한다.  다행히도 뉴저지 안에 많
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지원하
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?  

함께 일함으로써 대 뉴저지 연회에 속한 교회들의 활성화를 위해 우
리는장래의 소망을 건설한다.  

장래의 소망 선교기금 켐페인  

샌디 구호 

대폭풍 샌디는 뉴저지 주 역사상 최악의, 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

피해를 가져온 폭풍이었다.  뉴저지 안에서만  2.7 백 만의 시민들이 

전기를 잃었고 수 천 가구의 집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파손되었으
며 수 천 직업이 없어져 버렸다.  우리 연회에서만도 113 교회의 재산
이 훼손되었고 5 개의 교회당과 7 개의 목사관이 살 수 없는 지경까
지 훼손되었다.  

함께 일함으로써 우리는 무너진 집들과  지역 사회를 재건하며 장래

의 소망을 건설한다. 

말라리아 없는 세상 

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라고 하는 대 폭풍 때문에 매 60 초마다 한 

사람의 생명이 (보통 어린아이) 사라진다.  이 병은 아프리카 대륙의 

사회적, 종교적 배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.   이미 오래전에 미국 

땅에서 사라진 말라리아는, 우리가 함께 일 하기만 한다면, 아프리카
에서도 없어 질 수 있다.   이미 "오직 모기장만 (Nothing But Nets)" 
운동과 전 세계적으로 사역하는 기관들의 노력으로 사망율이 많이 
낮아 졌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.  

함께 일함으로써 우리는 말라리아로 인한 죽음을 없앨 수 있고 장래
의 소망을 건설한다.  

왜 지금인가? 

 많은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아직도 샌디로 

인해 고생하고 있다. 

 어린아이들이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다. 

 새 신자들을 전도하는 살아 있는 교회는 필
수적이다. 

무엇을 이룰 것인가? 

 개교회와 연회의 영적 분위기 개선을 위한 매
일 경건 훈련, 소 그룹 사역, 기도등을 위한 자
료를 만든다. 

 교회 재정, 소 그룹 지도자, 성경공부, 신앙 간
증, 지역사회 안에서의 선교 활동을 위한 지
도자 훈련을 실시한다. 

 예배, 신앙 고백, 소 그룹, 선교, 봉사 활동 및 

지역 사회에 기여 하는 교회가 되도록 지원한
다. 

 살아 있는 교회의 숫자를 늘인다. 

 

어떻게 모금운동을 성공으로 이끌 것인가? 

 모든 교회의 100% 참여 

 모금 운동을 위한 보조 자료와 훈련교재를  개교
회에 보급해서 모든 교회가 이 운동을 제대로 이
해하고 참여하도록 돕는다. 

 선교 기금 상담자를 개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일
하도록 해서 선교기금의 목표를 올바로 정의하
고 해석하도록 한다. 

모금액의 25%는 개교회에 남습니다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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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신앙에 근거한 이 모금운동의 영적 바탕은 다음과 같다:  
 

나는 누구인가?  하나님은 누구신가? 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? 
 

“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고

정립된다.  우리가 알고 따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

리의 공동체적 삶이 발견되고, 지속되고, 살아지게 된다.”   --루우벤 좁 
 

연회는 개교회에 루우벤 좁이 지은 “3 가지 질문: 사랑, 소망, 목적의 하

나님을 아는 것 (Three Simple Questions: Knowing the God of Love, 

Hope, and Purpose) ” 책자를 공급한다.  또 홍보 자료, 소 그룹 성경공

부 및 설교 자료를 지원한다.    

 

선교 기금 켐페인 시간 계획표 
 

1주             나는 누구인가?   

{감독 비데오} 

 

2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나님은 누구신가?  

{목회자 헌신} 

 

3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?   

{개교회 지도자들 헌신} 

 

4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래의 소망 건설  

{회중 헌신} 


